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1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6월  5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Ⅱ.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조 7,067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조 4,677억 7천 1백만원에

대비하여    5.3%(2조 2,390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조 8,924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4,331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465억 4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4,706,793 42,467,771 2,239,022 5.3

일 반 회 계 32,273,686 30,381,207 1,892,479 6.2

특 별 회 계 12,433,107 12,086,564 346,543 2.9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억 3천 7백만원 대비 48억 7천 3백만원(14.5%) 

증가한 384억 1천만원임. 

-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기타사용료) 1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억 7천만원이 증가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 >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72억 8천 2백만원에서 8.3%(542억 3천만원)  

증가한 7,115억 1천 2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38,410 33,537 4,873 15.7

▪ 기타사용료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기금)  

△198

4,813

258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8억 4천 3백만원

전태일기념관 운영 7억 7천 2백만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8억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억 1천 4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83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서 54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11,512 657,282 54,230 8.3

일반회계

계 702,546 648,316 54,230 8.4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73,775 69,775 4,000 5.7

사  업  비 628,295 578,056 50,230 8.7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8,967 - -

사  업  비 8,967 8,967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신규) 17억 8천만원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신규) 9천 6백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신규) 47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10억원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신규) 2천 1백만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9억 2천만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3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신규) 43억 2천 9백만원

사회투자기금 전출 30억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03억원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와 미·중 분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

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하고,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국내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다만 5월 이후로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

으로 위축되었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었음.

◦ 이에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패키지(18조 9천억원) 등 35조 3천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2020.6.4.).

.

◦ 서울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조 2,390



억원 증액(5.3%)된 44조 7,067억 9천만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추경의 주요내용은 ▸공공 및 뉴딜일자리 창출(3,022억원), ▸그린

뉴딜 활성화(750억원), ▸스마트시티 실현(573억원), ▸경기부양 SOC

투자 확대(810억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658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303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1조 

2,219억원) 등 총 2조 5,27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2,880억원을 감액하였음.      

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⑴ 세 입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7천 3백만원(14.5%)이 증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총  계 38,410 33,537 4,873

소  계 33,935 29,062 4,873

사용료수입 380 578 △198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380 578 △198

국고보조금 33,555 28,484 5,071



- 국고보조금은 50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바, 코로나19피해 소상

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서 47억 5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주차장 건립)에서 2억 5천 8백만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6천 3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음.

- 사용료수입은 1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한 바, 코로나19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인해 서울풍물시장의 사용료를 6개월간(2020년 

2월~7월) 50% 감면한 것임.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증액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⑵ 세 출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7,115억 1천 2백만원으로, 24개 사업

에서 기정예산 대비 542억 3천만원이 증액(8.3%)되었음.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4,750 - 4,75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9,230 8,642 258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330 267 63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총   계
(x28,484)

657,282

(x33,555)

711,512

(x5,071)

54,230 

소   계
(x10,469)

207,996

(x15,540)

262,226

(x5,071)

54,230

노동정책담당관 9,612 12,090 2,478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62 125 63 노후시설 개보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981 7,824 843 시립센터(동북권, 서남권) 추가 설치

전태일기념관 운영 2,393 3,165 772 전태일 사망 50주기 기념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176 976 800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장비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x9,993)

164,789

(x15,001)

193,283

(x5,008)

28,49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79 8,693 414 순환창업 생태계 조성

신용보증재단출연 62,665 80,965 18,300
지속적 보증공급을 위한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0
(x4,750)

4,750

(x4,750)

4,75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국비 추가내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0 1,780 1,780

서울소재 영세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및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x8,642)

19,276

(x8,900)

20,187

(x258)

911

중기부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 

당해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3,252 3,502 250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3,896 4,296 400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선정 사업비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
778 978 200

온라인 장보기·배송 지원시장 확대   

40개 시장 추가 도입

2020년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

(x293)

319

(x293)

348
29

국비추가내시사업

(3개 자치구, 3개 시장)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1,058)

1,124

(x1,058)

1,488
364

국비추가내시사업

(5개 자치구, 6개 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0 96 96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자사몰 구축 및 상점별 브랜딩, 

오픈마켓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5,200 66,200 1,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경제활성화자금 

증액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추가 

자금수요 대응

사회적경제담당관
(x476)
14,995

(x539)
27,954

(x63)
12,959

공정무역 위탁

기관 긴급지원
0 21 21

시민청 폐쇄로 인한 민간위탁시설 

손실보전 (3~5월)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x267)

802

(x330)

991

(x63)

189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시비 매칭

(국비 63백만원)

공통주택단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500 2,420 920 추가선정 단지 사업비 지원(20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380 4,680 1,300 자치구 주민기술학교 확대(17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x209)

5,313

(x209)

8,513
3,200

자치구 나눔반장 확대(300백만원)

코로나 대응 사업개발비(4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

(2,500백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0 4,329 4,329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2,309백만원)

긴급 사업비 지원(2,020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편성 취지가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

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포스트코로나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의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은 추경을 통해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빈약하고, 

일부는 예산만 편성되었을 뿐 방침없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등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산 집행 시 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사회투자기금 전출 4,000 7,000 3,000
고용불안정 노동자 긴급지원 소액융자

(5백만원×600명)

제로페이담당관 18,600 28,900 10,30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8,600 28,900 10,300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2. 신규 사업 검토

  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31쪽)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47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과 확진자 방문 발생

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재료비, 홍보 

·마케팅, 인건비, 공과금 등의 항목에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예정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4,750)

4,750

(x-)

0

(x4,750)

4,750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및 확진자

방문·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

-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별도기준 마련 가능



◦ 이 사업은 당초 4월부터 추진할 계획1)이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우선지원 후 서울시는 최종적

으로 5월 22일 해당 국비를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

◦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는 추가경정예산 중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확정·통보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이를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국비 통보 직후 피해 소상공인

들의 생계보전을 위해 즉시 지급했어야 하나, 별도의 조치 없이 추경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7월초에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95(2020.04.16.)

▸지 원 액 : 최대 300만원

- 기 지원(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소요예산 : 4,750백만원(100% 국비)

▸지원항목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이로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하였음.

◦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기업 외에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영업중지 등의 행정명령에 순응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34쪽)

◦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입점 기회 제공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17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온라인 입점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상품 등록비 등을 지원

하는데 2억 4천만원을 편성함. 

-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제공하고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80 0 1,780

사 무 관 리 비 10 0 10

민 간경 상 사 업보 조 1,770 0 1,770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진을 돕고자 온라인 소셜커머스 기획전2)에 

15억 3천만원을 편성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와 유통구조의 온라인

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그러나 예산편성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약 300개소의 온라인 소셜

커머스 등록비용 지원과 한 차례의 특별기획전으로, 매출급감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또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판로 강화사업’과 

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다를 뿐, 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유사함.

- 온라인 판로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상품 신뢰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 쇼핑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상품판매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 

인플루언서판매자 양성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주간 5일간 추진 예정



◦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3)을 추진

하고 있음.

◦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임.

  다.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사업별설명서 65쪽)

◦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온라인 쇼핑의 일상화에 대비하고자 전통

시장 특화점포별로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정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으로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추가경정예산(안) >

◦ 이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지원 전문기업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점포별 상점 브랜딩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기업은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관련 컨설팅과 

온라인몰 운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를 지원할 계획임.

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진출기반 마련과 온라인 채널 별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만개 업체 지원 및 5,500명 교육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 0 96



- 총 12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8백만원(점포당 1백만원*8개 점포)을 

지원할 예정임.

◦ 유통환경과 소비구조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

되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온라인몰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에서도 민간 플랫폼제공사 

·운영사·상인회·배달대행사 간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주문·결제 

방식의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온라인 장보기·배송 지원시장은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8천 3백

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하였음.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 현재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도봉구의 창동신창시장, 종로구의 

통인시장, 동작구의 성대전통시장 등은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 

(단위: 백만원, %)

구  분 3차 추경예산(안) 1차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계
978

(+200)

778
(+183)

59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8

(+200)

748
(+183)

565

자 치단 체 자 본보 조 30 30 30



중에 있음.

<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시장 현황 >

- 온라인 장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개시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추경을 통해 40개소의 시장을 추가 선정하고 

온라인 상품등록 컨텐츠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등에 시장 당 5백

만원을 지원할 예정임(2억원 증액).

 ◦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들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분산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개소 시 장 명

합 계 16

4월 3 창동신창(도봉), 통인(종로), 성대전통(동작)

5월 3 연서(은평), 포방터(서대문), 고척근린(구로)

6월 5 금남(성동), 남문(금천), 신영(양천), 경동(동대문), 도곡(강남)

7월 5
장미원골목(강북), 화양제일(광진), 석촌(송파), 

송화벽화(강서), 동원전통종합(중랑)



  라.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사업별설명서 78쪽)

◦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폐쇄된 시민청에 입점한 민간

위탁시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억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된 사업이 없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음.

<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시민청에 위치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하 “지구마을”)’은 2013년 

개장하여 공정무역 물품 판매와 카페 공간을 운영 중에 있음.

◦ 시민청 폐쇄(2020.2.24.)로 인해 현재까지 약 4개월간 휴관하면서 지구

마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2천 1백만원, 임대료 8백만원, 

재료비 1천 7백만원 등 총 4천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손실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 간 위 탁 금 21 0 21

▸손실기간 : 2020.2.24.~

▸인 건 비 : 20,806천원

  - 인력규모 : 8명(정규직 2명, 상시노동자 6명)

  ※ 최근 3개월 평균 실수령액 ; 9,907,600원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파동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

피한 경우, 손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에 맞춰 인건비 손실 

금액의 70%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것임.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에 처한 수탁기관의 손실을 보장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추경 편성이나, 3개월분(3~5월)에 대한 보상에 

불과해 휴관 연장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별설명서 96쪽)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용불안 상황에 처한 미취업 청년들

에게 사회적경제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43억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임 대 료 : 7,700천원

  - 소관부서 : 사회적경제담당관

▸재 료 비 : 17,195천원

  - 2019년도 평균 원료비를 통해 추정

  -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후 확정예정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3억 9백만원)은 유급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최대 3명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됨.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안) 개요 >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20억 2천만원)은 경영악화 

상태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150개 사회적기업에 최대 2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임.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안)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29 0 4,329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5년)까지 지원 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7원/월)의 70%

▸ 지원인원 : 300명(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간 : 2020.8월 ~ 12월(5개월)

  ※ 지원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시 1년 추가지원 검토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지원내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사업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을 촉진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경기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적절한 사업이라

고 판단됨. 

◦ 다만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 모두, 지원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등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 

▸ 지원규모 : 15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2,000만원



3. 주요 증액 사업 검토

  가. 전태일기념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12쪽)

◦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추모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하였음.

< 전태일기념관 추가경정예산(안) >

◦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4)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여 9월부터 

11월 두 달간 개최되며, 다양한 노동운동 체험과 문화활동으로 시민

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청계천 주변에서 

10개의 세부사업을 개최할 예정임. 

4) 노동·문화계, 시민단체, 서울시, 전태일재단 등으로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165 2,393 772

사 무 관 리 비 200 200 0

민 간 위 탁 금 2,912 2,140 772

민 간 위 탁 사 업 비 53 53 0



<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

◦ 이 중 전태일 문화거리 조성, 노동문화제 등 중 7개는 당초 2020년 

본 예산으로 진행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개최(1억 8천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시기 장소 예산

1.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와 노동의 미래」

  - 아시아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

10월 중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180

추경안

2. 찾아가는 전태일예술관

  - ‘전태일 버스’와 ‘노동운동 해설사’가 

대학교, 마이스터고, 자치구 축제 등 방문

9.15.

~11.15.

대학교,

특성화고,

자치구 축제 

218

3. 노동문화박람회

  - 노동운동단체(전국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노동운동문화 전달

  - 노동문화 체험관 운영, 노동미술제 개최

10.31.

~11.1.

청계천로

~ 무교로
374

4. 전태일 문화거리 조성

  - 전태일기념관부터 오간수교까지 

노동미술문화거리로 조성

6~12월
전태일기념관

~ 오간수교
170

본예산

5. 노동문화제(종합연희극)

  -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20년판 민중문화 공연
10월 중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200

6. 동아시아민중연극제

  - 동아시아 민중연극 공모 추진
9월 중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100

7. 특별기획전시 청계피복노동조합

  -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재조명

9.1.~

’21.2.28.
전태일기념관 100

8. 자체 공연작 개발 3~11월 전태일기념관 80

9. 전태일 학술토론회

  - 전태일과 전태일 후 50년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11월 중 전태일기념관 50

10. 전태일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11.13.

예정
TBS 100



만원), 찾아가는 전태일예술관(2억 1천 8백만원), 노동문화박람회(3억 7천 

4백만원)를 추진할 계획임(전체 사업비 15억 7천 2백만원).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념하는 행사의 취지나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추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 현재 전태일기념관은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휴관 중5)

이며, 추경 추진행사인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민중 연극제 등은 

하반기 코로나19의 재유행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등의 사업

추진 검토와 통합이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적정’

판단을 내렸음.

심사결과

및 내용

[조건부 적정]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등 사업 추진 검토

- 국제학술대회, 토론회 등 통합이 가능한 사업은 조정 후 추진

◦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맞춰 정상 추진이 가능한 범위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5) 2020년 5월 29일~



  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17쪽)

◦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플랫폼노동 형태의 증가가 

맞물려 배달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별다른 사전교육 없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시간의 이론중심 교육은 의무화됨.

◦ 지난 5월 1일 열린 배달노동자들과 시장 간담회에서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 이번 추경안은 약 2천여명6)의 플랫폼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5억원,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음.

6) 서울지역 전체 약 1만여명으로 추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76 176 800

사 무 관 리 비 176 176 0

민 간경 상 사 업보 조 800 - 800



◦ 배달노동자들이 노동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다른 분야의 위험노출 노동자

에게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배달 플랫폼의 교육비용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1인당 25만원의 

교육비용은 현실성이 낮아 보다 세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일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반대 급부로 제공하는 보호장구7)도 

라이더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호장구 외 다른 인센티브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22쪽)

◦ 소상공인에게 창업지원·역량강화·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2억 7천 9백만원에서 4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7) 헬멧(5만원)+안전장갑(3만원)+보호대(7만), 세트 기준

산출내역

◦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지원
250,000원*2,000명 = 500,000천원

◦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 등(교육참여자)
150,000원*2,000명 = 300,000천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추경안은 생활상권8)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임팩트 창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새로 조성

하고, 이를 위한 교육장 임차료(9천만원), 인테리어 설계비(7천 4백만원), 

보증금(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8) 도보로 이동해 생활 필수품 등을 구매하는 동네가게들로 구성된 상권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693 8,279 414

사 무 관 리 비 110 11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7 0

민 간경 상 사 업보 조 800 800 0

민 간 위 탁 금 7,452 7,362 90

민 간 위 탁 사 업 비 74 0 74

기 타 자 본 이 전 250 0 250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진입기)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운영성장기) 경영개선 지원(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지원 등)

    - (퇴로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



-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생활상권 내 점포와 조화될 수 있는 혁신업종을 

선정해 창업을 지원하며, 골목산업 대표 업종별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보완하고, 아카데미 이수자의 창업업체를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계획(안) >

◦ 생활상권 내에서 전략 업종을 선정·창업하고, 다시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 종합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 창업교육을 통한 지역별 소상공인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특화업종과 

연계한 성공 자영업자와 1:1 멘토링 등을 실시 중임.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창업지원 현황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권혁신아카데미
테스트베드 

현장실습
실전창업지원 창업선순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본 창업교육 

-1:1 전담멘토 코칭

-팝업스토어 운영

-팝업스토어를 통한 

혁신모델 고객 검증

-임차료‧시설비‧
마케팅 등 창업 비용 

융자 지원

-선배 창업업체를

 현장교실로 활용

-스쿨수료생 고용시

 인턴비용 지원

상담

>>

교육

>>

현장체험

>>

창업 전 

컨설팅

>> 창업 >>

창업 후

컨설팅

>>

자금지원

상권분석

창업적격

진단

온·오프라인

업종별 

실무교육

성공 

자영업자와

1:1멘토링

사업계획

수립지원

경영전략

수립지원

50백만원 

이내



< 창업교육 세부내용 >

◦ 또한 관내 다수의 창업지원시설이 존재하고 있어10), 별도의 상권혁신

아카데미나 추가적인 창업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

우므로,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됨.

  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27쪽)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급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하 “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183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9) 자영업지원센터 자체 교육 및 구청, 상공회 등 유관기관 공동개최

10) 창업보육기관 : 26개소(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정보 교류공간 : 13개소 (창업상담, 인적네트워크 구축, 각종 창업정보 및 교육 제공 등)

구    분 과    목 내    용 시  간

오프라인

교육9)

(13H)

창업 준비절차 및 창업가 정신  창업실태, 성공·실패 사례   2H

상권입지 분석·활용   상권분석 개념 및 시스템 활용 2H

사업계획서 이론·실습  사업계획서 및 손익계산서 작성 2H

세무  소상공인 세무전략 및 절차 2H

마케팅(SNS 등)  소셜마케팅 트렌드, 활용 노하우 2H

노무 및 직원관리  노동법(근로계약서)과 4대 보험 1.5H

다양한 지원사업 소개  창업보증 및 종합지원사업 안내 1.5H

온라인교육

(20H)

5개 업종별 (외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인터넷업)

창업과정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 서울시는 재단의 보증정책 목표달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6.3배)11) 유지를 위해 당초 90억원12)을 출연하였음.

   

◦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어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을 

통해 36억 6천 5백만원13),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0.5.8.)을 통해 500

억원을 추가 출연하였음. 

◦ 이와 같은 보증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3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임.

< 2020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3차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80,965 

(+18,300)

62,665

(+50,000)

12,665

(+3,665)
9,000

11) 재단은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해 왔음.

12) 보증재원 69억 2천만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억 8천만원

13)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급증으로 발생한 업무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기간제 

인력 인건비 6억 6천 5백만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80,965 62,665 18,300



◦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특별보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운용배수는 9.9

배에 이름.

- 재단은 보증 해지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금액 

감액 유도 및 전환, 반송하여 보증여력을 확대하였음.

< 2020년 신용보증 공급 실적 >

(5.31. 기준, 단위 : 건, 억원, %)

◦ 현재 진행 중인 보증과 신규 예상 보증을 감안하면 12월 말 예상 

잔액은 8조 3천 5백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3.1배에 

달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

(15배)14)의 한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됨.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

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구     분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68,556 61,000 119,582 196.0%

금 액 18,780 20,000 37,258 186.3%

보 증 잔 액
건 수 211,023 243,000 306,360 -

금 액 42,377 47,000 69,661 -



<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 12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6,373억원

   - ’19년말 6,388억원 + 출연금1,827억원 + 수익653억원 – 비용2,495억원

  ▸ 12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3.1배(83,543/6,373)

  ▸ 183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2.7배

    - 12월말 보증잔액 83,543억원 / 12월말 기본재산 6,556억원 = 12.7

※ 수익(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은 1년분을 월할 계산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19년말 보증잔액 (A) 42,377 - 42,377

’20년 보증공급 (B)
[a+b+c+d]

42,436 12,730 55,166

1.1.~4.30. 공급 (a) 25,678 25,678

4.30 현재 진행 중 (b) 4,127 - 4,127

※추가진행 보증 (c) 12,631 12,631

기업은행 초저금리 (d) - 12,730 12,730

보증해지 (C) 14,000 - 14,000

가해지 9,974 - 9.974

예정 4,026 - 4,026

’20년 12월말 보증잔액 (A+B-C) 70,813 12,730 83,543

* 추가진행(6월~12월) : 코로나 정책자금(골목상권119, 대환대출) 1,676억원

 + 6월 이후 신규보증 10,955억원

⇒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 18,780억원(2019년 보증실적)/12개월x7개월

* 위탁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



◦ 다만 이번 183억원 출연 이후에도 운용배수는 12.7배로 예상되어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5~7배)의 2배에 달하며, 코로나19와 미·중 분쟁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

될 수 있어, 올해 보증실적은 예상치1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10.5% (보증기관 운용배수 9.5배) 이하인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 8%

(보증기관 운용배수 12.5배) 이하인 은행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최소 12배 이하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06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

◦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47쪽)

◦ 주민생활 중심의 관계기반 생활상권을 조성하여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과 

‘생활상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상점가 중심의 ‘세력권’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이용권’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상인 관계기반의‘생활상권’을 

15)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 (2019년 보증실적)/12개월x7개월 = 18,780억원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10개소의 상권 

선정을 위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6개월간의 기반 조성사업 후 3년간의 생활

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생활상권 기반사업 1기 8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이 중 5개소를 생활상권 육

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세부내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296 3,896 400

사 무 관 리 비 1,065 1,06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86 2,582 400

자 치단 체 자 본보 조 250 250 -

사업명 사업내용

(광역형)

성장동력

기반구축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주민 소비의 중심이 되는 식품 업종 동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중소농과 동네가게 직거래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운영

공공마켓

4,500억원 규모의 공공구매 시장에 소상공인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마켓을 운영해 판로를 확

대하고 공공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생활상권

기반사업
손수가게 

대량생산되는 가정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의 발굴

‧육성



- 2021년까지 40개의 생활상권을 선정·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19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육성사업 7월 선정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나, 1기의 기반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2기 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시급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1기 사업에서 기반사업 참여상권(8개) 중 절반 수준인 5개 상권

만이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계획인 바, 선정되지 못하는 

기반사업 대상지에 대한 별도의 출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업명 사업내용

커뮤니티 스토어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핸드메이드 공방 등의 동네가게 

활성화 및 상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빈점포와 기존상점 

활용 커뮤니티 스토어 조성

생활상권

육성사업

함께가게
동네가게를 중심으로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동네가게의 역할을 재정립

혁신상인 스쿨

자생적 상인력 제고를 위해 소수의 상인그룹이 상점 경영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상인 성장 지원 사업 추진

우리동네 사람들
상품위주의 홍보에서 탈피, 상인‧주민 이웃관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지역주민수요사업
생활상권을 이끄는 주체로서 주민의 성장을 위해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별설명서 73쪽)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

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천만원 증가한 2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추가경정예산(안) >

◦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

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420 1,500 920

사 무 관 리 비 570 450 120

자 치단 체 경 상보 조 1,850 1,050 800



◦ 2018년 시범사업(9개 단지)운영 후, 2019년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하고 1단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1단계 사업에 13개 단지, 

2단계 사업에 전년도 참여 단지 중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

반기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임.

< 2020년 같이살림 프로젝트 선정 단지 현황 >

번호 자치구 선정 지역지원기관 선정 단지 비고

1 동대문구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래미안아름숲 2 단계

신성미소지움 1 단계

2 성북구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돈암코오롱하늘채 2 단계

래미안길음 9 단지 1 단계

월곡래미안 루나밸리 1 단계

3 마포구 ㈜녹색친구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 단계

상암월드컵파크 9 단지 1 단계

4 양천구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목동현대 A 아파트 2 단계

신정삼성아파트 1 단계

5 구로구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천왕이펜하우스 4 단지 2 단계

항동하버라인 3 단지 1 단계

(항동하버라인 8 단지) 예비순위 1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ㆍ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

문제 해결 확산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 생활 속 문제 발굴부터 사업까지 전 과정에 주민 주도와 참여로 추진

되면서, 참여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호감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됨16).

◦ 그러나 올해 4월 신규 사업단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 

사업단지를 선정할 만한 시급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2단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3단계)하는데 있는 바, 신규 단지의 

추가 지정보다는 선정단지의 단계별 성장에 집중해 세부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참여단지의 사업이 대부분 돌봄과 교육·먹거리 분야에 집중

16) 사업참여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9.12, 849명) - ‘사회적경제로 생활문제 해결’ 항목에 

대해 81.1%가 긍정 답변

번호 자치구 선정 지역지원기관 선정 단지 비고

6 관악구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관악휴먼시아 1,2 단지 2 단계

7 송파구 퍼스트페이지일상문화협동조합
송파레미니스 1 단지 2 단계

위례 포레샤인 1 단계

8 강동구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
고덕리엔 3 단지 2 단계

강일리버 7 단지 1 단계

9 성동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텐즈힐 1 단지 1 단계

신금호파크자이 1 단계

성수금호 3 차베스트빌 1 단계

10 도봉구 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방학신동아 1 단지 1 단계

11 은평구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다래마을 1 단계

예비 (서대문구) (공생사회적협동조합) (유원홍은) 예비순위 2



되어 있어, 여러 사례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81쪽)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의 운영에  

기정예산 53억 1천 3백만원 대비 32억원 증액된 85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 추경안을 통해 증액된 32억원은 우리동네 나눔반장(3억원),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4억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25억원)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민간위탁금 세부산출내역 >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추진
23,077,000원*13개자치구 = 300,000천원

◦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
20,000,000원*20개사업 = 400,000천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 간 위 탁 금
(x209)

8,513

(x209)

5,313
3,200



   ⑴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 지역 내 주민들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동 주민센터 내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여 8대 돌봄서비스17)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5개 자치구, 2020년 13개 자치구18)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17)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정보상담서비스

18)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2019~), 강동,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중랑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2,500,000천원

- 자치구 코디네이터 인건비
2,199,307원*2인*4개월*10개 자치구 = 175,945천원

- 기타 제반 운영경비
2,500,000원*10개 자치구 = 25,000천원

- 공동 프로젝트 운영비, 사업개발비
15,000,000원*10개 자치구*10개 협업체 = 1,500,000천원

- 광역실행추진단 용역비(사회적경제기업 전환교육, 
통합컨설팅, 홍보, 모니터링 등)
250,000,000원*1식

= 250,000천원

- 광역통합플랫폼 구축(앱개발, 메뉴얼 보급, 
라이더연계 등)
500,000,000원*1식

= 500,000천원

- 사업관리 계약직 인건비(계약 나급 8호봉기준)
3,905,834원*6개월*2인 = 46,870천원

- 사무관리비(심사비 및 회의비 등)
364,167원*6개월 = 2,185천원

증감사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민생활과 일상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제를 도출 기획하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정 및 계획 반영



◦ 이번 추경안은 돌봄 SOS센터가 설치된 13개 자치구 사경센터에‘우리

동네 나눔반장(이하“나눔반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

하는 것임. 

- 나눔반장은 돌봄 SOS센터·수요자(주민)가 원하는 일상편의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

< 돌봄 SOS센터-우리동네 나눔반장 개념도 >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돌봄 SOS센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반장의 역할 또한 활발해질 것임.

◦ 그러나 자치구별 1명인 나눔반장이 구민들의 다양한 일상편의서비스 

수요와 사회적기업의 매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46억원을 편성해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나눔반장 배치를 위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것임.

   ⑵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

◦ 사경센터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의제 설정 및 추진 기업을 선정하여 도출된 현안을 실현

하는 ‘전략사업개발’ 사업을 운영 중임.

◦ 이번 추경을 통해 4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대응 혁신사업 20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기업당 2천만원 내외).

◦ 그러나 현재 기정예산에 편성된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예산을   

활용해 전략사업 수행 기업 선정19)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할 예정인 바, 하반기 내에 추가 20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됨.

   ⑶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영세 소상공인들의 협업·규모화를 통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19) 규모화 및 협업화 지원사업 6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1개 선정



- 자치구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골목단위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10명 내외를 1개 협업체로 조직해 사회적경제 공동 프로

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설립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

◦ 사회적경제주체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한다는 점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주거를 기반, 본 사업은 상권을 기반으로 함.

◦ 긴급·일시적 지원을 넘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주체로 전환

하고자 하는 방향과 사업의 의미는 공감함.

◦ 그러나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규모화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점

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상권 등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5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신규 사업은 예산편성 전 심도깊은 고민과 촘촘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침이 예산심의 직전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됨.



- 유사한 구조의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경우 3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밖에 세부사업 중 ‘광역통합플랫폼 구축’은 앱 개발 등 정보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한편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 사경센터의 위탁금 53억 1천 3백

만원 대비 60.2%가 증가된 바, 현재 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 해당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사업과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임.

  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86쪽)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모델 개발 등 지역단위의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사경센터(사업단 포함)에 대한 지원과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기술학교’사업을 운영 중임.

◦ 추경안은 자치구별 1개 이상 사업을 목표로 17개의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가경정예산(안) >

◦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주도로 관내 사경센터 등을 활용하여 생활

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임차비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함.

◦ 상반기에 8개 자치구(11개 사업)를 선정하고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

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주민기술학교 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80 3,380 1,300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주민기술학교 신규 17개 사업 선정
 76,470,580원*17개 = 1,300,000천원

- 매니저 채용
 2,578,431*6개월*17명 = 263,000천원

- 수요 조사,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200,000*5개월*17개 = 187,000천원

- 주민기술학교 교육비 및 실습비
 10,000,000*5개월*17개 = 850,000천원

(단위 : 백만원)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지원

금액
137.6 90 90 60 50 50 50 50

사업 1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식생활)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호스피스)

주거관리

(집수리 등)

주거관리

(집수리 등)

꿀벌강사

교육
패션봉제

사업 2
돌봄관리

(청소,수납)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일상편의)



- 주민기술학교를 통해 집수리, 돌봄 등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추경을 

통해 확대되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공감하기 어려움. 

◦ 또한 상반기에 선정한 11개 사업 중 4개, 2019년 참여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주거관리(집수리 등) 분야로 특정기술 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주민기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한편 도봉구의 경우 현재 북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해 별도의 집수리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4개 기술교육원 등 

관내 협업이 가능한 유관시설들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자. 사회투자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99쪽)

◦ 사회적경제기업과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에 30억원을 추가로 전출하고자 함.

< 사회투자기금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기 금 전 출 금 7,000 4,000 3,000



◦ 이번 추경을 통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고용불안정 노동자 600여명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의 

융자를 실시할 계획임.

< 고용불안정 노동자 긴급 소액 융자사업(안) >

◦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고용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고용불안정 노동자 융자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적경제와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바, 사투

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사투기금의 코로나19 특별융자20)가 

▸융자대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융자금액 : 500만원 이내

▸융자금리 : 3% 이내

▸융자조건 : 3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융자규모 : 30억원

▸융자방법 : 사회적금융기관(수행기관)을 통한 재융자방식

  - 서울시 : 사회투자기금에 별도 재원 확보, 사회적금융기관 무이자융자

  - 사회적금융기관 : 고용불안정 노동자 대상 융자사업 시행



저리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3%대의 융자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특히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법적 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규모와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가 다양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소득 등 융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앱화면 캡쳐·통장사본 등 

자격·소득감소 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착순으로 지급하였음.

- 국내 고용불안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타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격이 명확하고, 대상의 규모가 추정가능함.

< 국내 고용불안정 노동자 융자사업 현황 >

20)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원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1.5% 

이차보전  2.5% 2.0% 1.5%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생계자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종사자대출

사회연대은행

긴급자금대출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

상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저소득 

창업자

(수급자 등)

연소득 

35백만원이하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 여성

용

도
긴급 

생활자금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생계자금

긴급 
생활자금

긴급 
생활자금

창업자금



 ◦ 또한 융자에 대한 대손책임이 수행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수행기관이 

높은 대손 책임을 자체부담하면서 융자를 시행할 것인지 의문시 됨. 

  차.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별설명서 103쪽)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103억원을 

증액한 289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 서울시는 현재까지 25개 자치구에 총 2,39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

으며, 이는 초기 목표였던 발행목표액 2천억원을 초과한 수치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8,900 18,600 10,300

사 무 관 리 비 300 3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600 18,300 10,300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생계자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종사자대출

사회연대은행

긴급자금대출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한

도
5백만원 이내 20~30백만원 15백만원 이내 5백~15백만원 3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금

리
2.2% 1.8% 10.5% 이내 2.5~3% 3% 1%

상

환
3년 

원리금균등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3~5년

원리금 균등
3년

원리금 균등
2년

원리금 균등
3개월 거치

8년 균등분할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 대책으로 최대 20%(15% 할인, 5% 

캐시백)까지 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결과 판매가 급증하였

으며, 이로 인해 제2회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증액한 바 있음.

◦ 이에 상반기 발행 추가경비 23억 1천 6백만원과 하반기 추가발행분 

79억 8천만원을 합한 103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 자치구는 상품권의 할인분 중 2%만을 보전하고, 잔여 할인분은 모두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목표 대비 초과 발행된 

상품권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3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하반기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1,380억원 규모의 상품

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할인율 7%)이며, 할인보전금(5%)과 발행수수료를 

포함해 79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음.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2020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추가경비

    - 발행처 : 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 발행액 : 24,000,000천원

    - 소요예산 : 24,000,000천원×9.65%

    (할인보전금 8%, 발행수수료 1.65%)=2,316,000천원

  ◦ 2020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 발행처 :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 발행액 : 120,000,000천원

    - 소요예산 : 120,000,000천원×6.65%

    (할인보전금 5%, 발행수수료 1.65%)=7,980,000천원



< 서울사랑상품권 4차 추가발행 계획(안) >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할인율이 7%로 감소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연간 발행목표액을 초과한 만큼 판매보다는 

상품권의 사용 독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품권이 선구매·후소비하는 구조로 할인보전금에 대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

해야 하며, 향후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액을 넘어 상품권을 

초과발행하고, 사후에 이를 보충하는 추가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지 원 액 : 103억원(발행수수료 1.65%, 할인보전금 5%)

▸발행규모 : 1,380억원

▸할인구매한도 : 월 100만원(~7.31.) → 월 70만원(8.1.~)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